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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핵안보정상회의 1차 세션을 마친 각국 정상과 

대표들이 사회자가 “김치 플리즈” 구호를 외치자 활

짝 웃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1 가봉 알리벤 봉고 온딤바 대통령 

2 남아프리카공화국 제이컵 주마 대통령 3 아르메니

아 세르지 사르키샨 대통령 4 인도네시아 수실로 밤

방 유도요노 대통령 5 아제르바이잔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 6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7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8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 

9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 10 요르단 압둘라 이븐 알 

후세인 국왕 11 조지아 미하일 사카슈빌리 대통령 12 

루마니아 트라이안 버세스쿠 대통령 13 러시아 드미

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14 리투아니아 달리아 그리

바우스카이테 대통령 15 우크라이나 빅토르 야누코

비치 대통령 둘째 줄 왼쪽부터 16 파키스탄 유사프 

라자 길라니 총리 17 호주 줄리아 길라드 총리 18 캐

나다 스티븐 하퍼 총리 19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 20 

터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 21 헝가리 팔 슈

미트 대통령 22 칠레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 23 

나이지리아 굿럭 에벨레 조너선 대통령 24 핀란드 사

울리 니니스퇴 대통령 25 인도 만모한 싱 총리 26 노

르웨이 옌스 스톨텐베르그 총리 27 베트남 응우옌 떤 

중 총리 28 태국 잉락 친나왓 총리 29 뉴질랜드 존 필

립 키 총리 셋째 줄 왼쪽부터 30 유럽연합 헤르만 

반롬푀위 상임의장 31 영국 닉 클레그 부총리 32 이

스라엘 단 메리도르 부총리 33 필리핀 제조마르 비나

이 부통령 34 프랑스 프랑수아 피용 총리 35 스페인 

마리아노 라호이 브레이 총리 36 덴마크 헬레 토르닝

슈미트 총리 37 일본 노다 요시히코 총리 38 이탈리

아 마리오 몬티 총리 39 UAE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왕세자 40 알제리 압델카데르 벤살라 상임의

장 41 브라질 미셸 테메르 부통령 42 말레이시아 탄 

스리 무히딘 야신 부총리 43 체코 카렐 슈바르젠베르

크 제1부총리 44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 넷째 줄 왼

쪽부터 45 국제원자력기구(IAEA) 아마노 유키야 사

무총장 46 폴란드 마르친 코롤레츠 환경장관 47 사

우디아라비아 하심 빈 압둘라 야마니 원자력·신재생

에너지위원장 48 스위스 디디에 부르크할터 외교장

관 49 네덜란드 우리 로젠탈 외교장관 50 독일 기도 

베스터벨레 외교장관 51 벨기에 조엘 밀케 부총리 겸 

내무장관 52 스웨덴 칼 빌트 외교장관 53 아르헨티나 

엑토르 티베르만 외교장관 54 이집트 무함마드 암르 

외교장관 55 모로코 사아드 디네 엘 오트마니 외교

장관 56 멕시코 호르디 에레라 플로레스 에너지 장관 

57 인터폴 로널드 노블 사무총장 김경빈 기자 

“김치 플리즈” 정상회의 참석자 57명 활짝

‘막연한 결론이지만 작은 성공이다.’ 27일 폐

막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전문가들

의 평가다. 막연하다는 건 “각국이 2013년 말

까지 핵물질을 제거하고 감축하기 위한 자발

적인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는 부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속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약속 이행을 강

제할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들(7개국)은 또 민수용 고농축우라늄

(HEU)의 제거 또는 감축 계획을 밝혔다.고 

했다. 각국이 얼마나 줄이기로 약속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 핵물질전문가

워킹그룹(FMWG) 대표로 참석한 김두연 워

싱턴 군축비확산센터 부국장은 “FMWG 대

표들은 이번 회의를 ‘작은 성공’으로 평가하

고 있다”며 “2013년 (핵물질 폐기)시한 설정

이 막연하다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2009년 5월 체코 프라하에서 버락 오

바마 미 대통령이 ‘핵 없는 세계’를 주창하며 

제안한 핵안보정상회의가 이번에 ‘실천 단

계’로 진입했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이 

대통령은 13개 항의 실천사항이 담긴 서울 

코뮈니케를 설명하면서 “정상들이 후손들을 

생각하며 만장일치로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선 4~5개 나라가 핵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사업, 이른바 ‘기프트 

버킷(gifts bucket)’을 연이어 발표했다. 미

국과 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는 HEU를 사

용하는 의료시설을 2015년까지 저농축우라

늄(LEU) 사용시설로 바꾸는, 한국·미국·프

랑스·벨기에 4개국은 연구용 원자로 원료를 

HEU에서 LEU로 전환하는 연구를 공동으

로 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1차 워싱턴(미주)-2차 서울(아시아)-3차 

네덜란드(유럽)로 장소를 옮겨 개최하면서 

핵안보를 미국만이 아닌 범지구적 이슈로 

확산시켰다는 평가도 있다.

　이 대통령은 “서울 회의를 계기로 대한민

국은 세계경제뿐 아니라 국제안보 분야에서

도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

매김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역

량 과시의 이면엔 역설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취약성을 동시에 드러낸 계기도 됐다. 북한이 

미국과의 2·29 베이징 합의를 어기고 탄도미

사일 발사 계획을 밝힌 데 대해 거의 모든 참

석 국가들이 우려하면서다.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참가 정상과의 양자회

담 초점은 모두 북한에 맞춰졌다. 이 때문에 

외신들은 “초대 받지 않은 손님, 북한이 회의 

주빈석을 차지했다”고도 했다. 핵안보정상회

의는 처음부터 북한과 이란을 초대하지 않았

다. “스포일러 이펙트(Spoiler effect·판깨기 

효과)”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 효과를 피해 갈 수 없었다.

 김수정·고정애 기자 sujeong@joongang.co.kr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핵테러 위협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말자는 데 (각국 정상들이) 

아주 굳세게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끝내며 

연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이 대통령은 2만여 

개의 핵무기급 고농축우라늄(HEU) 또는 

플루토늄이 감축됐거나 될 것이란 성과를 전

하며 “서울 회의를 통해 핵테러 위협을 감소

시킬 실제적 조치들이 이뤄졌고 앞으로 이

행할 약속들이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핵물질 감축을 강제할 방법은.

　“강제로 하면 속일 수 있다. 자발적으로 

하면 속일 필요가 없다. 우크라이나나 멕시

코는 자랑스럽게 전량을 감축했다.”

　-북한과 이란의 핵물질은.

　“국가 자체 내 (핵물질) 이동을 철저히 감

시하고 국제 간 이동을 감시하고 국가 간 정

보를 수시로 교환하게 된다. 각국 정보기관

이, 특히 인터폴이 중심이 돼 190개국이 협

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북한이

나 이란이 쉽게 못할 거다.”

　-이번 회의가 북한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나.

　“북한을 의제로 다루진 않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문제라든가 핵개발에 대해 여러 정상

이 문제를 제기했다. 강하게 지적한 분도 있

다. 북한도 심리적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정

상회의는) 북한 주민을 위한 것이고 주민의 

아들딸들,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

에 북한도 협조해야 한다. 협조하는 게 북한 

스스로를 위해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현 정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데, 

남은 임기 중 해소될 수 있다고 보나.

　“북한에 당장 핵을 포기시키는 건 어려울 

거다.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통계상으로 보

면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보다도 소득이 높

았을 거다. 오히려 지금은 북한이 베트남에 

가서 식량 원조를 요청할 정도가 됐다. 경제

협력하고 개방하면 북한은 빠른 시간 내에 

중국과 베트남 이상 따라갈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한다. 대한민국도 할 수 있었는데 북한

이라고 못할 것 없다. 북한이 스스로 판단하

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임기 중 내가 어떤 성

과를 내는 게 어려울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북한이 동족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북한의) 

미래를 위해 걱정을 더 하고 있다.”

 고정애 기자 ockham@joongang.co.kr

고농축 우라늄 희석 

무기원료로 못 쓰게 

핵물질 제거 방법 어떤 게 있나

2010년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워싱턴) 

이후 8개국에서 480㎏의 고농축우라늄

(HEU)이 폐기됐다. 현재 지구상에 핵무

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은 HEU 1600t

과 플루토늄 500t으로, 핵무기 12만6000

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27일 합의된 HEU와 플루토늄의 ‘제

거’ 노력은 평화적 사용 목적으로의 ‘전

환’을 의미한다. 정제와 농축을 거쳐 고농

축으로 만든 무기용 핵물질을 희석해 원

자력 발전소의 연료나 연구용으로 사용

하는 것이다. HEU가 꼭 필요한 연구·의

료용 HEU는 대체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HEU를 없애자는 노력이다. HEU는 천

연 우라늄에 0.71% 포함돼 있는 핵분열

성 우라늄(U)-235의 농도를 90% 이상으

로 농축한 것이다. 25㎏이면 핵무기 한 개

를 만들 수 있다. 핵물질 제거는 HEU 농

축 과정에서 U-235를 잃은 ‘감손 우라늄’

(depleted U)이나 천연우라늄과 섞어 발

전소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농도 2~5%

의 ‘저농축 우라늄’(LEU)으로 희석

(downblending)하는 것이다. 무기용 원

료의 농도를 낮춰 재사용하는 개념이다.

　우라늄(94%)과 플루토늄(6%)을 혼합

해 경수로용 혼합핵연료(MOX)를 제조

함으로써 HEU와 플루토늄을 제거할 수

도 있다. HEU 희석 기술이 부족한 나라

들은 미국이나 러시아 등으로 넘겨주는 

방법도 있다. 우크라이나가 대표적이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핵물질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각각 10.5t과 64t의 HEU를 폐기했

다. 핵무기 3000개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

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MB “북 개방하면 중국·베트남 따라잡아”

핵안보회의 기자회견

미
<1차  워싱턴  회의>

주  →  아
<2차  서울  회의>

시아  →  유
<3차  네덜란드  회의>

럽  핵안보 이슈 전세계로 확산

고농축우라늄(High Enriched 

Uranium)=핵연료나 핵무기로 사

용하기 위해 천연 우라늄을 농축

시킨 것. 천연우라늄은 핵분열을 하는 우

라늄(U)-235의 함량이 0.71%지만 정제하

고 농축해 U-235를 2~5%까지 농축하면 

저농축우라늄(LEU), 90% 이상으로 농

축하면 고농축 우라늄이 된다. 핵무기에 

쓰려면 U-235를 95% 이상 농축한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

①핵물질 감축 분야

-    미·러 지난 2년간 핵무기 3000여 개 고농축우라늄

(HEU)을 저농축우라늄(LEU)으로 전환

-  미·러 핵무기 1만7000여 개 플루토늄 제거 예정

-  8개국 480㎏ HEU(핵무기 18개 분량) 제거

-  멕시코·우크라이나, 미·러에 HEU 전량 반납

-  스웨덴도 25일 미국에 수㎏ 플루토늄 반납

-  참가국들 2013년까지 자발적 HEU 감축 목표 제시

-  한·미·프·벨기에 HEU → 고밀도 LEU 기술 협력

②국제규범과 다자협상 체제 강화

-  2014년까지 핵물질방호협약국 발효하는 게 목표로 

지난 2년간 비준국 35개→55개

-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지지

③핵·방사성 물질 불법거래 막는 국제 공조 강화

④원자력 평화적 이용 위한 원전 안전과 방호 강화

⑤산업·의료용 방사성 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 강화

※2010년 워싱턴 회의 이후 조치 포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미

고농축 우라늄  저농축 기술 협력

핵 없는 세상 ‘실천 단계’로 진입

국가별 감축량 비공개는 아쉬움


